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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에서는 노인이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유와 가치체계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서울소재 15개 

공공도서관에서 만 60세 이상 이용자를 대상으로 2018년 10월 29일~11월 10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수집한 

306부의 응답 결과를 분석하였다. 가치체계는 수단-목적 사슬 이론(Means-end Chain Theory, MEC)을 토대로 

공공도서관 이용의 속성, 혜택, 가치 연결 관계를 가치계층도로 도식화하였고, 만 65세를 기준으로 두 집단으로 

나누어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난 가치체계는 책을 읽거나 빌려본다(속성) ￫ 새로운 지식을 

얻을 수 있다(혜택) ￫ 나 자신에게 만족한다(가치)였다. 공공도서관을 이용함으로써 도달하는 가치에 대해서는 

두 집단 공통적으로 스스로에 대한 만족, 성취감, 재미와 즐거움, 삶에 활력이 생기는 것을 느낀다고 답하였는데, 

만 65세 이상 노인은 공공도서관 이용이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노인은 공공도서관의 전통적 기능과 관련된 부분을 주요 속성으로 느끼고 있었으며 공공도서

관은 노인이 활기찬 노년을 보내는 데 적절한 기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ason and value system of the elderly people on 

the public library use in Korea. For the purpose,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for elderly 

aged over 60, from 15 public libraries in Seoul from October 29 to October 10, 2018, and 306 valid 

responses collected were analyzed. The value system is based on the Means-end Chain (MEC) Theory, 

and the linkage between the attributes, consequences, and values ​​of public library use is figured 

out as a value hierarchy. As a result, the most frequently revealed value system was ‘reads or borrows 

books (attribute) ￫ gets new knowledge (consequence) ￫ satisfies oneself (value).’ For the value reached 

by using the public library, both groups answered that their satisfaction, achievement, fun, pleasure, 

and vitality. However, the elderly aged 65 and over additionally felt that public libraries are good 

for their mental / physical health. The results showed that the elderly people using the public library 

feels the traditional functions of the public library as the main attribute, and the public library 

could provide the elderly people with contribution to the lively old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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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는 2000년 고령화사회가 된지 17년만

인 2017년에 전체인구 대비 노인 인구가 14.2%

를 차지하면서 고령사회로 이행하였다(통계청 

2017). UN(2002)이 정한 고령화 판단기준에 

따르면 노인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가 넘는 사회를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로 간주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2030

년에 전국 기준 20%를 돌파하여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통계청 2017).

노인 인구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가

운데 의학의 발달과 경제성장을 배경으로 인

간의 평균 기대수명도 연장됨에 따라 건강과 

경제력을 갖춘 노인도 함께 늘어났다. 이들을 

지칭하여 ‘신 노년(new senior)’, ‘활기찬 노인

(active senior)’이라고 한다. 이들은 적극적이

고 주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노년의 삶

의 질과 삶의 만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욕구

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활기찬 노인’, ‘신 노년’에 해당하는 오늘날

의 노인은 최근 공공도서관에서도 점차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공공도서관에서는 고령화사회

에 진입한 이후부터 노인을 앞으로 점차 확대

될 이용자층으로 전망하고 노인의 요구를 충족

시킬 수 있도록 역할과 기능을 개선시키기 위

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왜’ 노인이 공공

도서관을 이용하며 공공도서관을 이용함으로써 

어떠한 혜택을 느끼는지, 최종적으로 도달하는 

가치는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

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수단-목적 사슬 이론(Means-end 

Chain, MEC)에 기초하였다. MEC 이론에서 

목적(end)은 개인이 추구하는 궁극적 가치이

고 수단(means)은 어떠한 상품, 서비스, 행동 

등의 속성이다(Gutman 1982). 수단과 목적은 

속성(attributes, A), 혜택(consequences, C), 

가치(values, V) 세 가지 내용적 단계를 가지

며 이 세 단계의 연결관계를 통해 전체 가치계

층도(Hierarchical Value Map, HVM)를 도출

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인이 공공

도서관을 이용하는 목적인 가치와 수단에 해당

하는 공공도서관 이용 속성간의 연결관계를 통

해 가치체계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조사는 서울소재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노

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노인’은 연령을 기준

으로 ‘만 60세 이상’으로 정하였다. 최근 해외 

도서관 서비스 연구에서는 은퇴자를 기준으로 

‘50+’와 같이 50대를 포함하기도 하지만, 이 경

우 노인에 포함되는 연령층이 지나치게 넓다. 

한편, 65세 이상으로 할 경우에는 은퇴 이후의 

삶을 살고 있는 60세~64세가 연구대상에서 제

외되기 때문에 범위를 고려하여 만 60세 이상

으로 정하였다. 

1.2 연구방법

MEC이론에서 연구방법으로 적용하는 래더

링(laddering)기법은 응답자에게 어떠한 대상

을 이용하는 이유를 꼬리에 꼬리를 물어 질문함

으로써 가치체계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한다. 래

더링은 소프트 래더링(soft-laddering)이라고 

하는 자유로운 면접조사와 구조화된 설문 문항

을 활용하는 하드 래더링(hard-laddering)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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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뉘는데, 본 연구는 사전조사로는 문항개발에 

참고할 내용을 수집하고자 표적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 FGI)을 하였고, 이후 예비

조사를 거쳐 확정된 문항을 가지고 설문조사하

여 306개의 유효응답을 수집하였다.

조사 대상 공공도서관은 서울소재 성인 회원

이 3만 명 이상인 공공도서관 42개관 중에서 조

사가 가능한 곳을 대상으로 하였다. 사전조사 

참여자는 이상적 사례선택방법에 따라 만 60세 

이상 노인 중 도서관에 대한 속성, 혜택, 가치에 

대하여 다양한 응답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한 1년 

이상, 주 1회 이상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총 네 곳의 도서관에서 각각 연구참여자 3명을 

한 그룹으로 하여 진행하였다. 

1차 개발한 설문문항은 서울소재 공공도서

관 한 곳에서 1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한 

후 응답자가 어려움을 표했던 래더링 문항은 

양식을 수정하여 최종 설문지를 확정하였다. 

설문조사는 42개 공공도서관 중 자치구에 중

복이 없도록 고려하여 설문 조사 허락을 구한 

후 총 15개 도서관에서 2018년 10월 23일부터 

11월 10일까지 진행하였다. 총 318부를 수집하

였고 최종 유효응답 306부를 분석대상으로 하

였다. 공공도서관 이용행태에 관한 문항, 인구

사회학적 배경에 관한 문항 외에 MEC이론을 

적용한 속성, 혜택, 가치를 묻는 문항은 별도의 

함축매트릭스를 작성하여 가치계층도를 도식

화하였다.

1.3 선행연구 

노인의 공공도서관 이용행태에 관련한 국내

외 선행연구로는 박옥화(2007), 박정아(2012), 

김은지, 이성신(2014), 노경주(2014), 溝上외

(2012), Johnson(2014), Sabo(2017)의 연구결

과가 있다. 

박옥화(2007)는 대전 소재 11개 공공도서관

에서 60세 이상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남성과 여성의 비율은 8:2였고 학력은 

전체 응답자의 약 74% 이상이 고등학교 졸업 

이상이었다. 이용목적은 복수응답이 가능한 질

문에서 약 81.8%에 달하는 응답자가 신문이나 

잡지를 보기 위함이라고 하였고, 54.5%는 책을 

빌려보기 위함이라고 하였다. 또한, 공공도서관

을 이용하고부터 ‘미래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

하게 되었다’, ‘자신에게 만족하게 되었다’, ‘인

생을 즐기게 되었다’ 등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

났다고 답하였다. 

박정아(2012)는 노인의 공공도서관 이용요

구에 관하여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55세 이상

을 고령이용자라고 정의하고 설문조사를 하였

다. 조사결과, 이용목적은 독서활동이 가장 많

았고, 행사나 프로그램 참여, 여가시간 활용, 자

원봉사가 뒤를 이었다. 가장 큰 이용요구는 찾

아가는 도서관 서비스였으며, 전용 홈페이지 

개설, 프로그램의 다양화 요구도 있었다. 

김은지, 이성신(2014)은 50세 이상 도서관 이

용자를 노인 이용자로 정하고 K지역 공공도서

관 노인 이용자 146명과 사서 50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여 공공도서관의 노인 서비스 

현황을 조사 및 제언하였다. 노인 이용자의 응

답을 분석한 결과, 응답자의 약 82%가 남성이

었으며 도서관 이용경험이 5년 이상인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응답자들은 도서관 이용에 비용

이 거의 들지 않는 점, 새로운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점, 획득한 정보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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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점에서 공공도서관을 긍정적으로 인식하

고 있었다. 

노경주(2014)는 공공도서관 이용과 노인의 

주관적 생활만족도와의 관계에 대하여 서올소

재 공공도서관 5곳에서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분석결과, 도서관 운영 요

인보다는 인구사회학적 요인이 도서관 이용에 

영향을 미치며, 직업 유무를 제외한 인구사회학

적 요인이 자료 이용량에 차이를 가져왔다. 또

한, 전자자료 이용량과 문화행사/프로그램 참여

횟수는 자아존중감, 주관적 생활만족도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溝上와 동료 연구자(2012)는 노인을 

연령에 따라 세분화하여 각 연령층에 적합한 

공공도서관 서비스 방향을 제안하였다. 고령자

를 65세 이상의 초보 고령자, 80세 이상의 베테

랑 고령자로 나누었고, 생활방식에 따라서 자

기완결형과 사회참가형으로 나누었다. 자기완

결형을 위해서는 장소로서의 도서관 역할을 충

실히 할 것과 사회참가형을 위해서는 커뮤니티 

개발자로서 공공도서관 역할을 강화할 것을 제

안하였다. 

Johnson(2014)은 캐나다 사회가 겪는 급격

한 인구 변화를 바탕으로 도서관을 이용하는 

노인을 수동적 노인이 아닌 고등교육을 받은 

적극적 시민으로 대해야 한다고 하였다. 사서

는 노인이 겪은 시대적 특성을 이해하여 도서

관의 옹호자로 만들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베

이붐 세대 내 정보접근, 경제적 수준, 교육수준

에 차이가 나는 것을 염두하여야 한다고 논하

였다. 

Sabo(2017)는 미국의 베이비붐 세대는 노

년기를 인생의 제3기(third age)인 퇴직하였으

나 건강하고 개인적 성취가 가능한 시기에 진입

하였다고 보았다. 조사 시점에서는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적절히 제공되지 못했지만 ‘활동적 

노인(active older)’에 해당하는 베이비붐 세대 

노인의 관심주제에 맞추어 취미․레저, 인문학, 

예술 등에 관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을 주장하

였다.

2. 이론적 배경

2.1 고령사회 노인과 추구가치

20세기 이후 세계적인 경제성장과 보건의료

기술의 발달로 기대 수명이 늘어났다. 노령인구

는 증가하는 한편, 유소년인구(0~14세)는 상대

적으로 감소하면서 고령화는 21세기 여러 나라

에서 나타나는 사회 현상이 되었다. 

이처럼 노인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고령사회 노인은 과거 노인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며 ‘신 노년(new senior)’이라고 일

컬어진다(<표 1> 참조). 이들은 노년기를 인생

의 종말기로 보던 과거 노인세대와는 달리 자

기실현의 기회, 제3의 인생이라고 여기며, 직장

에서는 은퇴하였어도 생산적 활동이나 사회활

동을 지속하면서 활동적으로 노년을 보내고, 

사회 참여 의지와 여가활동을 통한 문화 향유 

및 자기개발에 대한 욕구가 강하다(유재학 외 

2009; 정경희, 손창균, 박보미 2010). 우리나라

는 1955년 전쟁 직후부터 1963년 산아제한정책

을 실시하기 전까지의 높은 출산율을 기준으로 

한국 베이비붐세대를 정의하며(정경희 외 2010), 

이들이 신노년세대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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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과거노년세대 신노년세대

가치관 폐쇄적 변화에 대한 거부 합리적, 변화에 개방적

삶의 태도 소극적, 의존적 적극적, 자립적

수명인식 80세 패러다임 100세 패러다임

학력 비교적 저학력 비교적 고학력

여가인식 잉여시간 자기개발의 기회

대인관계 동 세대끼리 교류 폭 넓은 대인관계 추구

소득여부 대체적으로 소득 없음 소득있음(연금, 저축, 부동산 등)

노후설계 자녀에게 의지 배우자, 사회시스템에 의지

경제생활전망 상대적 부정적 상대적 긍정적

출처: 김애령. 2015. 뺷신노년의 여가인식, 여가몰입이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뺸, 26쪽 <표Ⅱ-2> 재구성

<표 1> 과거노년세대와 신노년세대의 차이 

우리나라 신노년세대 인구 규모를 통계청의 

최근 ‘2015 장래 인구추계’ 조사 결과를 바탕으

로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신노년세대에 해당

하는 1955년~1963년생은 2015년 현재 약 573

만 명으로 전체인구의 약 11.2%로 나타났다. 이 

세대는 경제성장기를 주도한 경험이 있고 높은 

성취감과 전문적 기술을 바탕으로 노후에도 일

자리를 희망하거나 봉사활동을 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사회적 기여를 지속하고자 한다(변루나, 

김영숙, 현택수 2011).

노인의 추구가치에 대한 연구로는 미국의 사회

학자 Dorfman(1994)의 연구가 있다. Dorfman

은 프랭클린 빌리지(Franklin Village)라는 실

버타운에 거주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관찰조사

와 면접조사를 통해 노인의 추구 가치와 열망

(aspiration)을 <표 3>과 같이 도출하였다. 이 연

구분 추계인구(명) 비율(%)

베이비붐 이전세대(1950~1954년생) 2,105,631 4.127

신노년(베이비붐)세대

1955년생 425,901 0.835

1956년생 531,279 1.041

1957년생 536,466 1.052

1958년생 557,399 1.093

1959년생 699,786 1.372

1960년생 682,440 1.338

1961년생 721,204 1.414

1962년생 772,651 1.515

1963년생 811,552 1.591

합 계 5,738,678 11.249

베이비붐 이후세대(1964~1968년생) 4,336,775 8.501

그 외 세대 38,833,863 76.123

합계 51,014,947 100

자료: 통계청. 2015. 장래인구추계

<표 2> 신노년세대의 연령별 인구규모 및 총 인구 대비 비율



126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30권 제1호 2019

가치 열망

자주성(autonomy) 좋은 죽음, 선택권, 독립성, 장수, 신체적, 정신적 건강

개인적 성장(personal growth) 이상적 특성(지성, 용기, 인내), 통찰력, 새로운 경험, 정신적 수양, 새로운 지식(배움)

즐거움(pleasure)
미학(미와 질서), 임무 완수, 현재의상황 유지(라이프스타일), 창조적 활동, 과거 경험을 

재현, 휴식

도움(helping) 사회 변화에 영향을 미침, 남을 도움

사회적 유대(social ties) 가족의 화목, 가족의 생존, 가족의 화합, 친밀한 관계(가족, 친구, 직원)

<표 3> Dorfman(1994)의 노인의 주요 가치

구에서 열망은 미래에 개인적인 목적을 성취하

고자 하는 욕구를 뜻하며 노인이 실제로 무엇

을 중요시하고 어떻게 가치 판단을 내리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고 하였다.

Dorfman이 분류한 다섯 가지 가치는 ‘자주성

(autonomy)’, ‘개인적 성장(personal growth)’, 

‘즐거움(pleasure)’, ‘도움(helping)’, ‘사회적 유

대(social ties)’이다. ‘자주성’은 신체적, 정신적

인 건강을 유지하며 독립적인 생활 유지와 좋

은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말한다. ‘개인적 성장’

은 지적/영적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욕구이며 

새로운 경험을 통해 이상적인 자아를 추구하고

자 하는 것이다. ‘즐거움’은 창조적이거나 미적

인 것을 추구하는 행위, 과거의 경험들을 회상

하거나 기분전환을 하는 행동 등을 포함한다. 

‘도움’은 노인이 이타적 행동에 높은 가치를 둔 

것과 관련이 있으며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변화

를 야기하는 열망이다. ‘사회적 유대’는 가족이

나 친구나 지인들과의 행복한 관계를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2.2 수단-목적 사슬 이론과 래더링 기법

수단-목적 사슬 이론은 기대-가치 이론

(expectancy-value theory)의 태도 연구에서 

파생된 이론으로 어떠한 대상의 속성, 혜택, 

가치 사이의 연계성에 주목하여 대상과 개인

의 가치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설명한다

(Gutman 1982). 이론이 대두한 소비자 행동 

분야에서는 상품과 소비자의 자아는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한다. 즉 개인은 자신

에게 가장 중요한 결과인 특정 가치를 얻기 위

하여 행동한다는 점에서 대상의 속성부터 혜택, 

개인의 내적 가치까지의 연결관계를 계층적으

로 설명할 수 있다(Peter and Olson 2010). 

속성, 혜택, 가치에 대한 각각의 정의는 연구

자마다 다양하며 연결관계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일반적으로 속성은 대상을 구성하는 감

각적, 물리적, 추상적 특성이고, 혜택은 속성 보

다는 추상적인 인지적 혜택이자, 속성으로부터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얻는 모든 물리적, 심

리적 결과이며, 가치는 속성을 선택하는 데 있

어 지배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개인이 최종

적으로 지향하는 목표 또는 가장 선호하는 목적 

상태이다(Gutman 1982; Grunert and Grunter 

1995; 송기인 2007; Peter and Olson 2010; 

Lin and Lin 2017). 속성, 혜택, 가치 각 단계가 

서로 추상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위계

를 가진 질적 구조를 가지며 가치계층도를 도출

할 수 있게 된다(Peter and Olson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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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MEC 모형

출처: Lin, Yu-Ling and Lin, Hong-Wen. 2017. “Learning results and terminal values 

from the players of SimCity and The Sims,” p. 211 <Fig 1.>

처음 이론이 등장하였을 때 연구대상은 주로 

제품과 소비자와의 관계에 관한 것이었으나 소

비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제한되지 않고 대상

의 유형이 어떠하든 특정 개인의 가치를 밝히는 

데 적용할 수 있다(Reynolds and Olson 2001). 

최근 우리나라 선행연구에서도 정치후보자에 

관한 유권자의 인식 구조 연구(김광수, 김희진, 

탁진영 2004), 불평민원인의 가치 구조에 관한 

연구(정주원 2012), 공연예술 소비자의 소셜미

디어 이용에 관한 연구(차민경, 권상희 2013) 

등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개인이 어떠한 대상의 속성을 인식하고 혜택

을 느끼며 가치와 연결시키는 과정은 모두 내

면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수단-목적 사슬 이

론에서는 이러한 내면을 심층적으로 탐구할 수 

있는 조사방법이 필요하며 ‘래더링(laddering)’ 

기법이 사용된다. 래더링 기법은 수단-목적 사슬 

이론과 함께 개인의 가치를 분석하여 최종적인 

가치계층도를 창출하는 것으로 1965년 Hinkle이 

개발하였다. 래더링 기법에서는 조사 대상의 

속성을 사람들의 자아와 의미 있게 연결시키기 

위하여, “그것은 왜 당신에게 중요합니까?”와 

같이 이유를 묻는 정형화된 질문을 연속적으로 

반복하여 응답자 스스로가 추상적 단계에 이르

도록 한다. 인터뷰를 진행하는 과정이 사다리 타

기를 하는 것 같다고 하여 laddering이라는 이

름이 유래하였다. 구체적인 속성인 수단에서부

터 속성은 혜택에 혜택은 가치에 닿도록 한 번

에 하나씩 사다리 하나를 타도록 유도함으로써 

목적인 가치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사슬(chain)

을 만들고, 이를 통해 행동의 속성에서 가치까지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Klenosky, 

Genlger, and Mulvey 1993).

래더링 기법의 유형은 크게 소프트 래더링과 

하드 래더링으로 나뉜다. 소프트 래더링은 방

금 전 답변에 대한 이유를 계속해서 물어봄으

로써 응답자의 마음 깊이 있는 가치와 관련된 

내용을 이끌어내는 데는 적합하지만, 숙련된 

연구자가 필요하며 시간과 비용이 많이 필요하

고 표본의 모집에 어려움이 있다(Botschen and 

Thelen 1998). 

하드 래더링은 소프트 래더링의 진행상의 어

려움을 보완하고자 선행연구 등을 통해 미리 확

정된 속성, 혜택, 가치 항목을 가진 설문지를 활

용한다. 통계 분석을 통한 정량적 결과 도출이 

가능하고 시간과 비용도 절약할 수 있으나 심층

적 분석에는 제약이 있기 때문에 사전 연구가 

많지 않은 탐색적 초기 연구에 적용하기에는 어

려움이 따른다(Zeithaml 1988). 

본 연구에서는 소프트 래더링 방법을 적용한 

사전조사와 하드 래더링 방법을 적용한 본 조

사 두 가지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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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사 방법 및 결과

사전조사 FGI는 공공도서관 이용 속성, 혜택, 

가치에 대한 설문문항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

로 9월과 10월에 한 도서관당 세 명의 참여자와 

순차적으로 총 네 차례 진행하였다. 첫 번째 질

문으로는 “왜 공공도서관을 이용하시나요?”와 

같이 이용이유를 조사하였고, “(답변)은 어떠한 

의미가 있나요?”와 같이 그 이유를 참여자에게 

되묻기를 반복하였다. 

FGI 참여자 12명의 일반적 특성은 <표 4>와 

같다. 남성이 5명, 여성이 7명 참여하였으며, 연

령대는 60대 4명, 70대 6명, 80대 2명이었다. 경

제활동 여부는 현재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응

답자 한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은퇴자였고 은

퇴 전 직업은 교사, 회사원 등 다양하였다. 공공

도서관 이용 기간은 최소 1년에서 최대 30년 이

상이었으며 참여자들은 책에 대한 관심이 많거

나 적극적으로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FGI를 통해 수집한 자료는 Patton(2002)의 

분석 절차에 따라 FGI 참여자의 응답 내용 중 

조사 목적과 관련 있는 문장을 추출한 다음, 유

사한 것과 서로 다른 것끼리 계열화하고 범주화

하였다. 출현한 문장 및 단어의 빈도수는 질적 

연구자료 분석 소프트웨어인 NVivo(ver.12)를 

활용하여 확인하였다. 도출한 항목과 빈도수를 

토대로 속성(A), 혜택(C), 가치(V)로 나누어 

내용요약코드를 작성하였다(<표 5> 참조). 이

때 속성은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유에 해당

하며 물리적인 특성과 관련 있는 것이고, 혜택

은 공공도서관의 속성을 통하여 이용자가 즉각

적으로 얻게 되는 결과나 긍정적인 감정에 해

당하는 것이며, 가치는 혜택을 통해서 궁극적

으로 도달하는 보다 내재된 최종적 상태이다. 

설문항목은 내용요약코드와 문헌연구 결과

를 종합하여 래더링 방식을 적용한 가치체계에 

관한 문항, 공공도서관 이용행태에 관한 문항, 

관여도에 관한 문항, 인구사회학적 배경에 관

한 문항 총 네 가지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차수 도서관 성별 나이 이용기간 이용빈도 특징

1차

(9.7)

서대문구립

이진아기념도서관

여 61 3년 주 1회 도서관 봉사활동

남 64 13년 2주에 1회 평생교육 강사

여 69 10년 이상 주 1회 -

2차

(9.19)

성북구

아리랑정보도서관

남 62 1년 주 5회 -

남 71 10년 이상 주 1회 유명 장서가

여 78 10년 이상 주 3회 운영위원 경험

3차

(10.12)

양천구

양천도서관

남 72 5년 이상 주 2회 -

여 73 30년 이상 주 2회 작가

남 89 10년 주 2회 독서동아리 주관

4차

(10.17)

송파구

송파도서관

여 71 20년 이상 주 2회

이야기 강사 봉사활동여 75 10년 이상 월 2회

여 84 10년 이상 월 2회

<표 4> FGI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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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코드번호 항목 빈도수*

가치(V)

v1.

v2.

v3.

v4.

v5.

v6.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에 도움이 된다

재미와 즐거움을 느낀다

스스로에게 만족하게 된다

삶이 활기차다

성취감을 얻는다

나 스스로를 존중하는 느낌이 든다

12

10

8

6

5

3

혜택(C)

c1.

c2.

c3.

c4.

c5.

c6.

시간을 의미있게 보낸다

새로운 지식을 얻는다

경제적으로 이익을 얻는다

쾌적한 공간에서 휴식을 취한다

갈등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다

10

8

4

3

2

2

속성(A)

a1.

a2.

a3.

a4.

a5.

a6.

a7.

책을 읽거나 빌려본다

신문이나 잡지를 읽는다

만남의 장소로 활용한다

강의 또는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공공도서관/책 관련 봉사활동을 한다

도서관 분위기 및 주변 경관을 즐긴다

컴퓨터를 이용한다

12

6

5

4

4

2

2

*한 명의 응답자가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답한 것은 중복 집계하지 않았다.

<표 5> 내용 요약 코드 

1차로 개발한 설문지는 10월 19일 동대문구

정보화도서관에서 예비조사(10부)를 실시하였

다. 예비조사 결과 응답자가 래더링 문항의 답

변을 어려워하여 보다 선택하기 쉽도록 수정하

였고, 이용 속성에 대한 답이 한 문항에 편향되

었기 때문에 두 가지를 고를 수 있게 하였다. 

두 가지를 고를 때에는 먼저 가장 중요한 속성

과 그에 따른 혜택, 가치를 연결하게 한 후 그 

다음 장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속성을 선택해 

응답하도록 하였다. 

설문항목 중 공공도서관 이용 가치체계에 

관한 항목은 <표 6>과 같다. 첫 번째 이용 속성

은 ‘사람을 만난다’, ‘도서관 주변 경관을 즐긴

다’, ‘봉사활동을 한다’ 등 ‘A1’~‘A8’ 여덟 개 

항목으로 구성하였으며 보기 하나를 선택하도

록 하였다. 혜택은 ‘새로운 지식을 얻을 수 있

다’, ‘하고 있는 일에 도움이 된다’, ‘자아성찰에 

도움이 된다’ 등 보기 ‘C가’~‘C아’ 까지 여덟 

개 중 방금 앞 질문(속성)에서 선택한 답변의 

이유를 최대 3개까지 고르도록 하였다. 가치에 

관해서는 앞 질문에서 선택한 각각의 혜택이 

왜 중요한지 혜택 하나당 최대 2개까지 해당하

는 가치 Vㄱ~Vㅇ에 선으로 직접 연결하도록 

하였다.

설문조사는 2018년 10월 23일부터 11월 10

일까지 도서관 한 관 당 하루씩 총 15곳에서 진

행하였다(<표 7> 참조). 도서관 입구 근처나 복

도, 열람실을 제외한 일반자료실에서 주로 진

행하였으며, 조사원과 응답자가 1:1로 설명하

며 진행하였다. 회수한 총 318부 중 중도포기 

또는 응답자 나이가 만 60세 미만인 응답을 제

외한 306부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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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속성 이용 혜택 이용 가치

사람들을 만난다 A1 새로운 지식을 얻을 수 있다 C가 나 자신에게 만족하게 된다 Vㄱ

도서관 주변 경관을 즐긴다 A2 하고 있는 일에 도움이 된다 C나 성취감을 얻는다 Vㄴ

봉사활동을 한다 A3 자아성찰에 도움이 된다 C다 재미와 즐거움을 느낀다 Vㄷ

강의나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A4 시간을 의미있게 보낼 수 있다 C라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도움이 된다 Vㄹ

책을 읽거나 빌려본다 A5 갈등과 문제해결에 도움이 된다 C마 삶에 활력이 생긴다 Vㅁ

신문이나 잡지를 읽는다 A6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다 C바 안정감을 느낀다 Vㅂ

시험/취업을 위한 공부를 한다 A7 쾌적한 공간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다 C사 타인에게 존중받는 느낌이 든다 Vㅅ

컴퓨터(인터넷)을 이용한다 A8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 C아 소속감을 느낀다 Vㅇ

*최대 3개까지 선택 가능한 다중응답 문항

<표 6> 공공도서관 이용 속성, 혜택, 가치 문항 

번호 도서관명 성인회원수 유효응답수/응답수

1 마포평생학습관 120,490명 20부/20부

2 도봉도서관 95,296명 20부/20부

3 동작도서관 82,107명 20부/21부

4 고척도서관 79,329명 21부/23부

5 정독도서관 159,306명 35부/35부

6 성북정보도서관 68,472명 20부/21부

7 중랑구립정보도서관 92,158명 25부/25부

8 성동구립도서관 42,216명 20부/20부

9 송파도서관 135,622명 21부/23부

10 구립증산정보도서관 47,231명 20부/23부

11 노원정보도서관 141,305명 20부/21부

12 서초구립반포도서관 58,727명 20부/22부

13 서울도서관 64,490명 21부/21부

14 양천도서관 153,201명 20부/20부

15 대치도서관 31,166명  3부/3부1)

합계 306부/318부
1) 토요일 폐관시간 가까이 설문조사를 하였으나 60세 이상 이용자와 설문 참여자의 수가 적어 유효응답 3부를 수집함

<표 7> 설문조사 도서관 

유효응답 306명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다

음의 <표 8>과 같다. 응답자의 성별은 남성이 

224명(73.2%), 여성이 82명(26.8%)으로 약 

7:3의 비율로 남성 이용자가 더 많았다. 연령은 

응답자가 직접 기입한 나이를 집단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만 60~64세는 103명(33.7%), 만 

65~74세는 133명(43.5%), 만 75세 이상은 70

명(22.9%)이었다. 학력은 대학교 졸업 156명

(51.0%), 고등학교 졸업 73명(23.9%), 대학원 

졸업 52명(17.0%)순이었으며, 대학교와 대학

원 졸업이 전체의 약 68%였다. 이는 한국교육

개발원이 2010년에 발표한 ‘교육과 사회계층이

동 조사연구’에서 1943년에서 1955년 사이에 

출생한 전체 응답자 중 대학에 진학한 사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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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성별
남자 224 (73.2)

여자 82 (26.8)

연령대

만 60세~64세 103 (33.7)

만 65세~74세 133 (43.5)

만 75세 이상 70 (22.9)

건강상태

좋다 53 (17.3)

좋은 편이다 134 (43.8)

보통이다 96 (31.4)

좋지 않은 편이다 21 (6.9)

좋지 않다 2 (0.7)

생활수준

높다 4 (1.3)

높은 편이다 46 (15.0)

보통이다 216 (70.6)

높지 않은 편이다 27 (8.8)

높지 않다 13 (4.2)

최종학력

무학/초등학교 중퇴 7 (2.3)

초등학교 졸업 4 (1.3)

중학교 졸업 14 (4.6)

고등학교 졸업 73 (23.9)

대학교 졸업 156 (51.0)

대학원 졸업 52 (17.0)

경제활동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음 80 (26.1)

은퇴하였음 188 (61.4)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음/주부 38 (12.4)

종교활동

현재 종교활동에 참여하고 있음 133 (43.5)

과거에 종교활동에 참여했었음 94 (30.7)

종교활동에 참여한 적이 없음 79 (25.8)

사회활동

현재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있음 109 (35.6)

과거에 사회활동에 참여했었음 115 (37.6)

사회활동에 참여한 적이 없음 82 (26.8)

거주형태

혼자 살고있음 47 (15.4)

배우자와 거주 135 (44.1)

자녀와 거주 14 (4.6)

배우자, 자녀와 거주 93 (30.4)

배우자, 자녀, 손주와 거주 11 (3.6)

친척/타인과 함게 거주 1 (0.3)

기타 5 (1.6)

합계 306 (100.0)

<표 8>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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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였던 것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다. 

건강상태와 생활수준은 응답자의 주관적 인

지에 기초하여 5점 리커트 척도(likert scale)를 

사용하여 조사하였다. 건강상태는 좋은 편이라

고 응답한 수가 134명(43.8%), 보통이라고 응답

한 수가 96명(31.4%)으로 전체의 약 70%였고, 

생활수준은 보통이라고 응답한 수가 216명으로 

전체의 70.6%였다. 경제활동, 종교활동, 사회활

동의 현재 참여 여부는 경제활동은 은퇴하였다

는 응답이 188명(61.4%)로 가장 많았고, 종교활

동은 현재 참여한다는 응답이 133명(43.55), 사

회활동은 과거에 참여했었다는 응답이 115명

(37.6%)으로 가장 많았다. 동거 가족 형태는 배

우자와 거주하고 있는 응답자의 수가 135명

(44.1%)가장 많았다. 

공공도서관 이용행태에 관해서는 최초의 공

공도서관 이용 시기는 60대 71명(23.2%), 10

대 63명(20.6%), 70대 이후 40명(13.1%), 20

대 43명(14.1%)의 순으로 높아, 30대~50대에 

처음 공공도서관을 이용했기보다는 60대 이후 

혹은 학생시절인 10대, 20대에 방문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도서관 이용 기간은 10년 이상이라고 응

답한 수가 113명(36.9%)으로 가장 많았고, 5년 

이상~10년 미만이 51명(16.7%)으로 그다음이

었다. 이용 빈도는 일주일에 1~3회 정도가 154

명(50.3%), 거의 매일은 79명(25.8%), 한 달에 

1~3회는 54명(17.9%)의 순으로 높았다. 공공

도서관 이용 시간은 1시간 이상~3시간 미만이 

134명(43.8%), 3시간 이상~5시간 미만이 80명

(26.1%)이었다. 함께 오는 사람이 있는지에 관

한 응답으로는 혼자 오는 경우가 269명(87.9%)

으로 약 90%에 달하여 대부분이었다.

   4. 노인의 공공도서관 이용 
가치계층도 분석 

4.1 함축매트릭스 작성 및 절단치 수준 결정 

4.1.1 함축매트릭스 작성

설문문항 중 래더링 방식을 적용한 공공도서

관 이용 속성(A), 혜택(C), 가치(V)의 연결관

계는 함축매트릭스(Summary Implication Matrix, 

SIM)를 작성하여 연결 빈도를 행렬표에 나타

내었다(<표 9>, <표 10> 참조). <속성-혜택>, <혜

택-가치> 연결 수는 응답자가 고를 수 있는 속

성, 혜택, 가치의 개수가 상이하여 절대적인 수

에 차이가 났기 때문에 행을 나누어 전체 연계

수 중 차지하는 비율을 기입하였다. 

<속성-혜택> 함축매트릭스 중 가장 강한 연

결관계를 가지는 것은 <책을 읽거나 빌려본다

(A5)-새로운 지식을 얻을 수 있다(C가), n= 

181>였고, <책을 읽거나 빌려본다(A5)-시간

을 의미있게 보낼 수 있다(C라), n=124>, <책

을 읽거나 빌려본다(A5)-자아성찰에 도움이 

된다(C다), n=103>의 순으로 높았다. <혜택-

가치> 함축매트릭스에서는 <새로운 지식을 얻

을 수 있다(C가)-나 자신에게 만족하게 된다

(Vㄱ), n=228>, <새로운 지식을 얻을 수 있다

(C가)-성취감을 얻는다(Vㄴ), n=198>의 순

이었다.

4.1.2 절단치 수준 결정

절단치(cut-off)는 가치계층도에서 어느 정

도까지의 연결관계를 표현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값으로 연결관계를 효과적으로 보여주고자 활용

한다. 절단치의 기준에 대하여 초기에 Reyno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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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혜택(C)

C가 C나 C다 C라 C마 C바 C사 C아

속성

(A)

A1
28 7 14 31 4 13 8 1

1.88% 0.47% 0.94% 2.08% 0.27% 0.87% 0.54% 0.07%

A2
8 3 6 17 1 8 16 0

0.54% 0.20% 0.40% 1.14% 0.07% 0.54% 1.07% 0.00%

A3
9 7 7 10 1 7 0 6

0.60% 0.47% 0.47% 0.67% 0.07% 0.47% 0.00% 0.40%

A4
69 15 42 58 3 36 4 7

4.62% 1.00% 2.81% 3.88% 0.20% 2.41% 0.27% 0.47%

A5
181 57 103 124 10 49 32 11

12.12% 3.82% 6.90% 8.31% 0.67% 3.28% 2.14% 0.74%

A6
84 39 26 64 8 33 24 11

5.63% 2.61% 1.74% 4.29% 0.54% 2.21% 1.61% 0.74%

A7
23 16 12 17 1 3 5 7

1.54% 1.07% 0.80% 1.14% 0.07% 0.20% 0.33% 0.47%

A8
32 22 9 26 1 11 2 4

2.14% 1.47% 0.60% 1.74% 0.07% 0.74% 0.13% 0.27%

<표 9> 공공도서관 이용 속성-혜택 간 연결관계 함축매트릭스

구분
가치(V)

Vㄱ Vㄴ Vㄷ Vㄹ Vㅁ Vㅂ Vㅅ Vㅇ

혜택

(C)

C가
228 198 107 50 41 11 3 4

10.50% 9.12% 4.93% 2.30% 1.89% 0.51% 0.14% 0.18%

C나
47 65 36 39 34 10 4 3

2.16% 2.99% 1.66% 1.80% 1.57% 0.46% 0.18% 0.14%

C다
64 55 40 65 64 34 6 1

2.95% 2.53% 1.84% 2.99% 2.95% 1.57% 0.28% 0.05%

C라
58 47 108 104 116 62 8 11

2.67% 2.16% 4.97% 4.79% 5.34% 2.85% 0.37% 0.51%

C마
7 7 3 10 7 8 1 0

0.32% 0.32% 0.14% 0.46% 0.32% 0.37% 0.05% 0.00%

C바
25 19 34 34 63 30 7 17

1.15% 0.87% 1.57% 1.57% 2.90% 1.38% 0.32% 0.78%

C사
6 3 18 24 21 42 1 6

0.28% 0.14% 0.83% 1.10% 0.97% 1.93% 0.05% 0.28%

C아
8 7 5 3 18 8 4 3

0.37% 0.32% 0.23% 0.14% 0.83% 0.37% 0.18% 0.14%

<표 10> 공공도서관 이용 혜택-가치 간 연결관계 함축매트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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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Gutman(1988)은 상위 3~5개의 연결관계

를 가장 잘 보여주는 수준에서 결정할 것을 권하

였고, Skytte와 Bove(2004)는 1회 이상 언급된 

모든 활성화 연계수의 55-70% 수준을 기준으로 

정하였다. 최근 국내연구(장혜원, 최병길 2013; 

백은주, 고재윤 2017)에서는 40-50% 수준에서 

결정하기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선행연

구를 따라 활성화 연계수의 비율이 약 40% 정

도인 값을 절단치로 정하였는데, 만약 가치계층

도에 연결에 누락되는 단계가 발생하면 조정하

여 연결관계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전체 총 128개(AC:64, CV:64) 

중 1 이상의 값을 가지는 활성화 셀은 126개였

고 활성화 셀 전체에 나타난 총 활성화 연계수

는 3644였다. 활성화 비율이 약 40%에 이르는 

지점까지 절단치를 높인 결과 절단치가 65일 

때 활성화 비율이 40.5%이며 활성화 셀의 수도 

12개로 전체의 약 10%를 설명하였으나 이 경

우 ‘C다’와 연결된 ‘Vㄱ’의 연결 수가 64로 절

단치 값보다 1이 부족하여 포함되지 않아서 절

단치를 64로 조정하였다(<표 11> 참조). 

4.2 가치계층도 분석

분석 결과, 노인의 공공도서관 이용가치는 

다음 세 개의 가치계층도로 도식화되었다. 먼

저, 유효응답 306개에 대한 만 60세 이상 공공

도서관 이용자의 공공도서관 이용 가치계층도

(<그림 2> 참조)를 도식화 하여 전체 가치체계

를 파악하였다. 다음으로 만 65세를 기준으로 

만 60~만 64세, 만 65세 이상 두 집단으로 나

눈 가치계층도(<그림 3>, <그림 4> 참조)를 작

성하여 집단 간 차이를 비교하였다. 가치계층

도 가장 하단에는 속성, 속성 위에는 혜택, 가장 

상단에는 가치의 순서로 나타냈다. 선 위에 기

입한 숫자는 연결관계수이며, 강한 연결관계는 

굵은 화살표로, 약한 연결관계는 점선 화살표로 

표시하였다.

4.2.1 만 60세 이상 노인의 공공도서관 이용 

가치계층도(n=306)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노인의 가치계층도

를 보면 가장 하단에 있는 주요 속성은 ‘강의나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책을 읽거나 빌려본다’, 

‘신문이나 잡지를 읽는다’ 3개였다. 세 속성 중 

그 다음 단계인 혜택과 가장 많은 연결관계를 

가지는 것은 ‘책을 읽거나 빌려본다’였고 연계

수도 높게 나타났다. 속성과 연결된 혜택으로

는 ‘새로운 지식을 얻을 수 있다’, ‘자아성찰에 

도움이 된다’, ‘시간을 의미있게 보낼 수 있다’ 

절단치 활성화 셀 수
활성화 셀/

총 셀(%)
활성화 연계수

활성화 연계수/

총 연계수(%)

0.05 126 98.4 3644 100

(중략)

63 15 11.7 1667 45.7

64 13 10.1 1541 42.3

65 12 9.4 1477 40.5

<표 11> 공공도서관 이용 가치체계 절단치(cut-off) 결정 기준 통계량 



노인의 공공도서관 이용 가치체계에 관한 연구  135

<그림 2> 만 60세 이상 노인의 공공도서관 이용 가치계층도

3개였는데 ‘새로운 지식을 얻을 수 있다’가 가

장 속성과 가치와 많은 연결관계를 가졌다. 

한편, 가장 마지막 최종적 목적 상태인 가치

는 ‘나 자신에게 만족한다’, ‘성취감을 얻는다’, 

‘재미와 즐거움을 느낀다’, ‘정신적/신체적 건강

에 도움이 된다’, ‘삶에 활력이 생긴다’와 같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가장 연계수가 높은 것은 

‘나 자신에게 만족한다’ 였으며 이와 연결된 혜

택은 ‘새로운 지식을 얻을 수 있다’와 ‘자아성찰

에 도움이 된다’ 였고 ‘새로운 지식을 얻을 수 

있다’는 가치계층도에 나타난 주요 속성 세 개

와 모두 연결관계를 가져 가치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였다. 혜택은 비교적 특정한 항목에 

집중되어 있는 것에 비하여 가치는 여러 가지

가 나타났고, 가치의 빈도수 역시 속성, 혜택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균등하였다. 가치를 혜택 

하나당 두 개씩 고를 수 있었던 것을 고려하더

라도 응답자가 중복하여 같은 가치를 고르지 

않고 여러 가치를 선택한 점에서 이용 속성이

나 혜택은 특정 항목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지

만 결과적으로 도달하는 가치는 다양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속성-혜택-가치를 하나의 래더로 보았을 때 

‘강의나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는 속성에서 시작

한 래더는 3개, ‘책을 읽거나 빌려본다’는 속성

에서 시작한 래더는 7개, ‘신문이나 잡지를 읽

는다’는 속성에서 시작한 래더는 6개로 총 16개

의 래더가 가치계층도에 나타났다. 각 속성에 

따라 연결된 래더 개수를 보았을 때 노인 이용

자는 책이나 신문잡지를 읽는 것이 강의나 프

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보다 비교적 다양한 혜택

과 가치에 이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16개의 래더 중 가장 강한 연결관계를 가지

는 래더는 <책을 읽거나 빌려본다 ￫ 새로운 지

식을 얻을 수 있다 ￫ 나 자신에게 만족한다>로 

나타나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만 60세 이상 

노인은 공공도서관을 방문함으로써 주로 책을 

이용하며 책을 읽거나 빌려보는 것을 통해서 

지식을 습득하고, 이러한 혜택을 거쳐 최종적

으로는 스스로에 대한 만족감에 도달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어서 연결이 강한 래더는 <책

을 읽거나 빌려본다 ￫ 새로운 지식을 얻을 수 

있다 ￫ 성취감을 얻는다>, <책을 읽거나 빌려

본다 ￫ 시간을 의미있게 보낼 수 있다 ￫ 삶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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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력이 생긴다>였는데, 상위 래더의 속성은 모

두 독서였고 혜택 중에서는 ‘새로운 지식을 얻

을 수 있다’가 가장 많은 수의 연결관계를 가지

고 있었다. 

가치계층도에 나타난 총 다섯 개의 가치 중 

높은 연결관계를 가진 만족감, 성취감, 삶의 활

력 등의 가치는 노인의 삶에 관한 선행연구들

의 결과와 같이, 노년기 역할 상실로 인해서 발

생하는 정서적 고갈, 자기존재감 상실을 보충

해준다는 점에서 활기찬 노년을 보내는 데 공

공도서관 이용은 적절한 수단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4.2.2 연령에 따른 노인의 공공도서관 이용 

가치계층도

본 연구에서는 노인을 신 노년에 해당하는 60

세 이후 은퇴자를 조사대상에 포함하려는 목적

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정의하였다. 그러나 국

내 노인 관련 법률의 많은 수가 만 65세를 기준

으로 하고 있으며 여러 노인 연구에서도 노인 

세대 간 차이가 있다는 전제하에 중고령층, 초

고령층으로 나누기도 한다. 따라서 본 연구도 

신노년세대와 밀접한 만 60세~64세(n=103)

와 만 65세 이상(n=203) 두 집단으로 나누어 

공공도서관 이용 가치계층도에는 어떠한 차이

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다만, 두 집단의 응답수

가 약 3.5:7.5로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함축매트

릭스와 결정치를 결정할 때에는 각 집단별 연결

관계 비율을 고려하였다.

만 60~64세 집단의 절단치는 전체 연결관

계의 약 10%를 표현할 수 있는 4.54%로 정하

였다. 만 65세 이상 집단의 절단치는 만 60~64

세 집단의 절단치(4.54%)와 활성화 셀 수(10

개)를 고려하여 이와 비교를 용이하게 하고자 

활성화 셀의 수가 11개가 되는 5.09%로 정하

였다. 다만, <혜택-가치>에서 ‘C다’와 연결관계

를 가지는 가치 비율은 5.09% 미만이었기 때문

에 가치계층도에는 점선으로 나타내었다.

만 60~64세 공공도서관 이용자와 만 65세 

이상 공공도서관 이용자의 가치계층도에 포함

된 속성, 혜택, 가치를 보면, 연령대에 따라서 

주요 속성과 가치에는 차이가 있었으나 혜택은 

동일하였다. 속성으로는 두 집단 모두 책을 공

공도서관 이용 주요 속성으로 인식하였다. 그

다음 중요한 속성으로는 만 60~64세인 이용자

는 강의나 프로그램 참여를 선택하였고, 만 65

세 이상인 이용자는 신문이나 잡지를 읽는 것

을 선택하였다. 혜택에 대해서는 두 연령대 모

두 공통적으로 지식의 습득, 자아성찰, 시간을 

의미있게 보내는 것을 선택하였다. 가치에 관

해서는 만 65세 이상 이용자가 만 60~64세 이

용자보다 더 다양한 가치를 느끼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두 집단이 공통적으로 선택한 가

치는 ‘나 자신에게 만족한다’, ‘성취감을 얻는

다’, ‘재미와 즐거움을 느낀다’, ‘삶에 활력이 생

긴다’였고, 만 65세 이상 이용자 가치계층도에

는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도움이 된다’가 추가

되었다.

속성-혜택-가치 래더를 보면, 만 60~64세 이

용자의 가치계층도에는 ‘강의나 프로그램에 참

여한다’ 속성에서 시작한 래더는 3개, ‘책을 읽거

나 빌려본다’는 속성에서 시작한 래더는 6개로 

총 9개의 래더가 있었다. 만 65세 이상 이용자의 

가치계층도는 ‘책을 읽거나 빌려본다’에서 시작

한 래더 7개, ‘신문이나 잡지를 읽는다’에서 시작

한 래더 6개로 총 13개의 래더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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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공공도서관 이용 가치계층도: 만 60~64세 

<그림 4> 공공도서관 이용 가치계층도: 만 65세 이상 

만 60~64세 이용자의 13개 래더 중 가장 강

한 연결관계를 가지는 래더는 <책을 읽거나 빌려

본다 ￫ 새로운 지식을 얻을 수 있다 ￫ 성취감을 

얻는다>였으며, 이어서 <책을 읽거나 빌려본다 

￫ 새로운 지식을 얻을 수 있다 ￫ 나 자신에게 

만족한다>, <책을 읽거나 빌려본다 ￫ 시간을 의

미있게 보낼 수 있다 ￫ 삶에 활력이 생긴다>도 

높은 연결관계를 가졌다. ‘강의나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는 속성에서 시작한 래더는 속성-혜

택 연계수는 24로 높지 않은 편이었지만, 그다

음 단계인 ‘새로운 지식을 얻을 수 있다’는 혜택

은 ‘나 자신에게 만족한다’, ‘성취감을 얻는다’, 

‘재미와 즐거움을 느낀다’와 같이 세 개의 가치

와 연결되었다. 

만 65세 이상 이용자의 13개 래더 중 가장 강

한 연결관계를 가지는 래더는 만 60~64세 이용

자와 마찬가지로 <책을 읽거나 빌려본다 ￫ 새로

운 지식을 얻을 수 있다 ￫ 나 자신에게 만족한

다>였다. 한편, <신문이나 잡지를 읽는다 ￫ 새로

운 지식을 얻을 수 있다 ￫ 나 자신에게 만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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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신문이나 잡지를 읽는다 ￫ 시간을 의미있

게 보낼 수 있다 ￫ 성취감을 얻는다>가 높게 나

타났다. 이 연령대에 해당하는 이용자는 대개 공

공도서관에서 무언가를 읽으면서 새로운 지식을 

얻고, 스스로 만족감과 성취감을 느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두 연령대별 가치계층도에서 <혜택-가치> 연

결 간 가장 큰 차이를 보인 래더는 ‘정신적/신체

적 건강에 도움이 된다’가 가치인 래더이다. 만 

60~64세 이용자 가치계층도에는 도출되지 않

은 반면에 만 65세 이상 이용자 가치계층도에는 

<책을 읽거나 빌려본다 ￫ 시간을 의미있게 보낼 

수 있다 ￫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도움이 된다>, 

<신문이나 잡지를 읽는다 ￫ 시간을 의미있게 보

낼 수 있다 ￫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도움이 된

다>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고령집단인 만 65

세 이상은 삶에서 건강에 보다 무게를 두는데 

공공도서관에서 자료를 읽는 것을 통해서 시간

을 의미있게 보냄으로써 결과적으로 정신적/신

체적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가치에 도달하였다

는 것은 이와 연관이 있는 결과로 보인다.

5. 결론 및 시사점

본 논문은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노인 인구

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만 60세 이

상 공공도서관 이용자의 공공도서관 이용 가치

체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공공도서관 이용 가치체계는 수단-목적 사

슬 이론과 관여도를 토대로 노인이 왜 공공도

서관을 이용하는지,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면서 

어떠한 혜택을 느끼며 최종적으로 도달하는 가

치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속성에서 혜택, 혜택

에서 가치로 이어지는 사슬을 통해 파악하고자 

하였다.

가치계층도를 도식화한 결과, 만 60세 이상 

공공도서관 이용자의 가치계층도에는 16개의 

래더가 나타났는데, 가장 강한 연결관계를 가

지는 래더는 <책을 읽거나 빌려본다 ￫ 새로운 

지식을 얻을 수 있다 ￫ 나 자신에게 만족한다>

였다. 상위 래더의 속성은 모두 책을 이용하는 

것이었으며 혜택 중에서는 새로운 지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많은 수의 연결 관계를 가

졌다. 주요 속성은 책 이용, 강의나 프로그램 참

여, 신문이나 잡지 읽기였고, 이를 통해 노인 이

용자들이 얻는 혜택은 새로운 지식의 습득, 자

아성찰, 시간을 의미있게 보내는 것이었으며 

최종적으로는 스스로에 대한 만족감과 성취감, 

재미와 즐거움,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도움을 

얻는 가치에 도달하였다.

노인의 공공도서관 이용 가치체계에 관한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노인과 이들을 위한 공공도서관의 역할에 대하

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첫째, 현재 공공도서관을 이용하고 있는 노인

에게 있어서 공공도서관 이용은 삶의 일부이자 

생활습관이었다. 노인은 공공도서관을 거의 매

일 또는 주1~3회 1시간~3시간 또는 그 이상 

이용하고 있었으며 보통 일정한 요일과 시간대

에 방문하고 있었다. 특별히 어떠한 정보요구가 

있어서 공공도서관을 이용하기보다는 노년기 

늘어난 여가시간을 보다 의미있게 보내는 목적

으로 찾고 있었다. 

둘째,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노인은 공공도

서관의 전통적 기능과 관련된 부분을 주요 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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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느끼고 있었다. 이들이 공공도서관을 처음 

이용한 시기가 60대 은퇴 이후 또는 학생시절

(10대, 20대)인 점을 고려하면 당시 공공도서관

의 주요 기능과 이용 목적이 책과 같은 자료였

던 것이 현재 이용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한다. 한편, 오늘날 공공도서관 이용자들이 

많이 요구하는 쾌적한 환경은 노인에게 만족스

러운 부분이기는 하였으나 그 자체가 이용 속성

은 아니었다. 따라서 공공도서관은 이용자 연령

대별 겪어온 세대의 차이와 공공도서관 기능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고려하여 노인에게는 노인

세대가 필요로 하는 요구에 부합한 환경을 조성

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야한다.

셋째, 가치계층도에 나타난 속성, 혜택, 가치

의 연결관계를 고려하였을 때 공공도서관은 노

인이 활기찬 노년을 보내는 데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이 공공도서

관을 이용함으로써 도달하는 주요 가치에는 만

족감, 성취감, 삶에 활력이 생김 등이 있었다. 이

러한 가치는 노인의 삶에 관한 선행연구에 나타

난 바와 같이 노년기 역할 상실로 인해서 발생

하는 정서적 고갈, 자기존재감 상실을 보충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사회적 기관으로서 공공도

서관은 현재 고령사회로 인해 예견되는 노인 문

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넷째, 고령사회를 구성하는 노인은 과거의 

노인세대와는 다른 배경과 성향을 가진 신노년

이며, 이러한 신노년의 등장은 앞으로 노인의 

공공도서관 이용이 늘어날 것을 암시하고 새로

운 방향의 정책을 필요로 할 것으로 예상한다. 

신노년세대는 상대적으로 높은 학력과 경제력

을 바탕으로 노년기를 의미있는 활동을 하면서 

시간을 가치 있게 보내고 싶어하는데 이 특징

은 현재 공공도서관을 이용하고 있는 노인의 

특징과 일치한다. 즉, 단순히 노인의 수가 늘고 

있기 때문만이 아니라 신노년의 성향과 노년기 

시간 활용에 관한 목표가 공공도서관 이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 가치와 부합하여 공공

도서관을 이용하는 노인이 많아질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공공도서관이 노인을 위

한 정책과 서비스 전략을 수립할 때에는 지금

과 같이 지식정보취약계층으로서 노인을 이해

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풍부한 지식, 경험, 활

동성을 가진 인적 자원으로서 노인을 이해하고, 

노인이 노년기 삶을 유의미하게 보낼 수 있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본 연구는 공공도서관 이용자를 대상으로는 

처음으로 수단-목적 사슬 이론을 토대로 노인

의 공공도서관 이용 이유를 속성에서 혜택, 혜

택에서 가치로 이어지는 가치사슬을 통해 가치

계층도를 도식화하여 전체적인 이용 가치체계

를 분석하고자 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어 후속연

구가 필요하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들은 대체로 자료실

을 주로 이용하며 공공도서관에 대한 인식이 높

은 이용자들이었다. 따라서 연구결과에 자료실을 

자주 이용하는 이용자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노인 전체의 

가치체계로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 이용자를 특성에 따라 

분류할 때 연령, 성별과 같은 인구사회학적 특

성을 주요 기준으로 하였다. 그러나 최근 노인

에 관한 여러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현재 만 60세 이상을 포함한 앞으로의 노인 세

대는 노인 각자마다 살아온 경험, 생활양식,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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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는 삶의 가치 등이 다양하다. 따라서 이용

자의 특성을 조사할 때는 보편적인 인구사회학

적 특성 외에도 노인의 생활양식이나 삶의 가

치 유형을 조사하여 비교한다면 노인에 대해서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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